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의 하

나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

언과도 같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하는 도중에 크게 울

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제 더 이상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

니까? 이 때 바울은 당시 평균수명으로 볼 때 인생의 

말년에 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인생 말년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굳이 에베

소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연합교회 대표

를 하면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선교의 축을 이어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하는 사명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

난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

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안한 여

생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라로 가서” 지나가는 길에 섬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열된 이름들은 모두 소아시

아 연안에서 빼어난 도시들이었습니다. 고스는 그리

스의 섬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이고, 의술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의학으로 명성

을 떨치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스섬을 지

나면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적 질병을 다스

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도스섬을 지나갑니다. 로도스

섬도 그리스의 섬입니다. 특히 웅변과 수사학으로 유

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실력이면 이 섬에서 웅변

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도스 섬에서 배를 갈아타

고 바다라로 갔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해안의 항구도

시입니다. 이 섬은 아폴로의 신탁소로 유명해서 항상 

수백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천막기술로 신규사업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바울에게 유익하지 않은 도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좋은 도시들이어도 바울의 

눈에는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

까? 바울에게 예수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세상의 풍요가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

리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하니 

고스섬에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로도스섬으로 보내 주옵소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 바다라지역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

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 얼마나 예

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밀려나고, 십자가는 지워지며, 

사명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 많은 유

혹과 기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 잘 믿고 있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섬들은 지나가는데 바울의 시선을 잘 보십시

오.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

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라는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횡단하다가 배 앞에 

구브로섬이 나타났고, 바울은 수 많은 섬들 중에 유

독 구브로를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은 13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예루살

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 구

브로섬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브로섬을 기억하십니

까? 바울의 첫번째 선교지역이 구브로섬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풍경으로 처리하는데, 구브로만큼은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구브로섬에서 바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

름을 바꾼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에서 전도팀장이 바나바였는데 구브로에서 바울이 전

도팀장으로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일어난 두 가지 변혁은 바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

쳤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지 구브로를 보면서 다메섹

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악하

고 패역한 자신을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포이에마에게도 구브로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

회가 보유한 거룩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

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꿈을 실

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

는 목적입니다. 첫번째 거룩은 구별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것에서 구별되면 밝아집니다. 차갑

고 냉정함에서 구별되면 따뜻해집니다. 낡고 지저분

한 것에서 구별되면 새로워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

별되어 우리는 포이에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인 된 사람들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해

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내적 여정입니다. 이렇

게 거룩한 자들은 소외된 이웃을 만나야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 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가장 

그 답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을 가장 그 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그 사람답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외

적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브로섬입니다. 우리의 

내적여정은 거룩이고, 그 거룩이 외적여정으로 소외

된 이웃들을 가장 그 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

니다. 이 사명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브로를 바라보며, 포이에마로 산다
(사도행전 20:36-21:6)


